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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어말어미 ‘-시-’는 서술어에 결합하여 주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문법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구어 담화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양상이 실제로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동사 의미에 ‘-시-’를 결합해 높임 의미를 실현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그리고 직접 높임 유형을 실현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났으며 모든 품사에 직접 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국어 화자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결합의 경우 간접 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 높임 유형의 경우 형용사 결합 비율이 높았으나 어휘 종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

났다. 또 ‘-시-’를 종결어미에 결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세요’ 유형의 한정된 

어휘를 결합한 문장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요’를 제외한 분석 결과에

서는 두 집단 모두 ‘-시-’를 연결어미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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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높임의 확대와 관련해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에 비해 과잉 높임 양상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시-’를 대화에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청자 높임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 교육과 관련해 ‘-세요’ 종결어

미의 제시와 함께 ‘-시-’를 다양한 품사 및 어말어미에 결합한 양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언어 사용에서와 같이 화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시-’의 용례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어 : 높임 선어말어미 ‘-시-’, 한국어 학습자, 모국어 화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높임의 

확대

Ⅰ.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과 관련해 외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이하 ‘한국어 학습자’로 줄임)의 경우 어떠한 사용 양상을 

나타내는지1)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시-’에 관한 교육

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시-’는 한국어의 주체높임법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 즉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 실제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이하 ‘모국어 화자’로 줄임)의 평소 언어 사용2)에서 일상적으로 자

1)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에 공개되어 있는 

말뭉치를 활용하였으며, 원시 자료도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https://kcorpus.korean. 

go.kr).  

2)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말뭉치를 활용하였

으며, 이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자료 구축의 결과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

구원에서 분석한 주석 파일이다(https://ithub.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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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현한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시-’가 초급부터 제시되는3) 문법 범

주인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국어 교

재의 ‘-시-’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이 장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

구 문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높임 선어말어미 ‘-시-’

한국어의 주체높임은 말하는 이가 주체에 대한 존경, 혹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4) 것이다. 주체높임은 주어를 언어적으로 알맞게 대접하는 경어

법으로서 주어에 쓰인 인물이 존귀하여 존대해야 할 때 그 서술어의 어간

3)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통합 교재의 성격을 

띠는 한국어 교재 5종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대학 교육 기관에서 1급에서 6급까지 

언어 수준별 시리즈로 펴낸 교재들이다. ‘-시-’는 <서울대 한국어> 1B 9과, <연세 

한국어> 1급 3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서강 한국어>의 경우 1A 6과에서 명령

형 ‘-(으)세요’를 시작으로 1B 3과, 2A 1과에서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다. 또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초급 1권 8과에서 ‘-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어> 초급 Ⅰ에서는 의문형 ‘-(으)세요’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17과에서 ‘께서 -(으)십

니다’를 제시하는 등 ‘-시-’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초급 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4)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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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를 결합함으로써 성립된다.5) 주체높임은 선어말어미 ‘-시-/-으
시-6)’로 실현되는데 현대 국어에서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어말어미로

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주체는 문장의 주어7)가 지시하

는 대상을 의미하며 화자는 일반적으로 주체의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주체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시-’를 선택적

으로 실현하여 높임의 의도를 드러낸다. 

(1) 광고에 대한 대화8)

P3: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회사별 그걸로 묶어 주는 또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P6: 음::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구어 담화에서는 문장의 주체가 곧 청자

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시-’는 청자 높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문법에서 ‘-시-’의 청자 높임의 의미가 

드러나는 상황 맥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한국어 

교재 내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 문법에서 ‘-시-’는 주체높임 선

어말어미로 주로 주어의 행위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는 문법 범주로 기술되

고 있으며, 상대높임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

5)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1986, p.105.

6) 서술어의 어간 받침 유무에 따라 달리 결합하는 이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형 ‘-시

-’로 표기하고자 한다.

7) 박석준(2002)에서는 ‘-시-’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이 ‘주어 존대’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Ho-Min Sohn(1999:412)에서도 ‘-시-’ 형태에 대해 ‘a productive 

suffixal device for subject honorific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 본 연구의 예문은 각주1,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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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어 교육에서는 ‘-시-’에 관한 문법 교육 내용의 기술이 주체높임에 

한정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점과 상대높임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언어 사용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9)10)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시-’의 기능과 용례의 경우에도 문장 

주어의 지위나 나이 등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 용법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11) 이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에서 청자 높임을 전제로 한 화계인 해요

체로 대화문을 제시할 때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결합한 형태를 그

렇지 않은 형태보다 먼저 제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2) 
‘-시-’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 이외에도 아래 예문과 같이 주체

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 주체와 관련 있는 것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간접높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간접높임에서 주체의 소유물이나 부

착물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삼가야 하며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서술

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정도가 달라 한국어의 높임법은 까다

로운13) 면이 있다. 

(2) 화장품 구매 대화

P1: 샘플 썼는데 언니, 기초가 쪼끔 따끔 따끔거려서.

9) 오현아,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 교육 내용 검토: -시-의 청자 높임 기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40집, 2014, pp.157-180.

10)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바이며, ‘-시-’의 교육에서 화자와 청자의 대화자 요

인에 따라 상대높임의 종결어미와 함께 ‘-시-’의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이와 관련하여 Ⅳ.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12) 오광근,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제94집, 2013, pp.341-360.

13) 민현식, 국어문법 연구, 역락, 1999,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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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화끈거리실 적에, 일시적으로 화끈거리세요? 안 그러시면 계속 화끈거

리세요?

위의 예문 (2)와 같은 간접높임을 보면 화자(P2)는 상대방(P1)의 신체 

부분인 ‘피부’를 높임의 대상으로 하여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

연스러운 사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 (3)의 예문을 보면 화자는 청자

를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지어 관련이 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3) 세계화에 대한 토론

P1: 그냥 한 시간, 이번 주부터 한 시간 늦추게 됐어요. 

P3: 오늘이 가장 출석률이 저조하신가요?

P1: 예,  

이처럼 구어 담화에서는 문장 안에서 인물 주어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는 청자를 높이는 기능

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상황 주체’로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주체는 ‘발화 상황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발화 상황 및 화자

의 높임 행위를 지배하는 청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황의 주체’를 가리

킨다.14) 다음 예문 (4)의 경우도 상황 주체높임의 예로 볼 수 있는데, 문장 

안에 ‘되시다’의 높임 대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다른 주어와 관련 

짓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이다.  

(4) 화장품 구매 대화

P2: 오후쯤 되시면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뭉쳐서 각질처럼 

14) 이정복,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제55집, 2010,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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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시는데 쉽게 뭉쳐서 뭐~ 각질처럼 일어나거나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구요.

상황 주체는 곧 ‘청자’가 되고 ‘-시-’는 주체높임과 함께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함께 갖게15) 된다. 이처럼 간접높임 유형에서는 문장 구조 안에서 

높임의 대상을 문장 안에서 의미적으로 실제적인 주어로 복구할 수 없는 

양상으로 ‘-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 사용이 과잉 양상을 

띠며 주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상까지 높이는 언어 현상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구어 담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 매신 넥타이는 참 예쁘시네요.’의 경우에

는 높임의 지나친 사용이나 ‘과장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의 결합이 정상적이라고16)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경우 전자와 같은 사용이 자주 등장할 만큼 실제

로 현대 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크게 

높임의 확대 양상으로 보고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자 한다.
한국어의 다양한 문법적 높임 형태소와 더불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

시-’의 사용 역시 하나의 공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정받고 승인받

으려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하는 문법적 

형태를 이용한 공손 전략인 셈이다. 즉,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는 화자가 공

손성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문법적 장치로서 적극적 

공손 전략에 포함된다.17) 이처럼 현대 국어에서 ‘-시-’의 사용은 언어 화

15) 앞의 책, p.219.

16)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역락, 1999, pp.181-182.

17) 엄진숙,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실현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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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높임의 문법 형태소를 확장해 사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손성을 

실현하며 목표로 하는 언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높임 ‘-시-’의 용법은 화자가 주체를 각별히 한 

사람의 개체로서 친애감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높이는 뜻이 있

으며, 사회규범적인 격식 이상의 화자와 주체 사이의 개별적 혹은 개인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8)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를 사용

하는 맥락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 화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의미

한다.19) 즉, ‘-시-’의 사용에 작용하는 화자의 의도와 전략을 전적으로 배

제하고서 그것의 기능을 동작 주체가 지닌 상위자로서의 지위를 객관적으

로 표시하는 하나의 기능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수많은 예외가 불필요하게 

생겨날20)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시-’의 

높임의 확대 양상이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연구 문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는 주체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어말

2014, pp.42-44.

18)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p.331, p.328.

19) 홍승아(2014) 연구 참고.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특히 공손성과 관련된 

연구는 개별 화자의 특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 언어에 대해 절대적인 정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식, 가령 설문지나 

DCT(담화 완성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판단하는 조사는 보다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의 사용과 높임조사 ‘께서’가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

고 해서 이를 오류로 판단하는 방식의 연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의 문법적인 정확성을 살펴보는 데에 초

점을 두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공손성을 실현하고자 화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시-’ 사용 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2009,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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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로서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구어 담화 상황의 경

우 맥락상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상황 주체높임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높임의 확대 양상이 나타난다. 언어 화자가 상황에 맞게 

‘-시-’를 제대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용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

성을 살펴보고자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과 비교 ․ 검토하게21)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2. 위의 분석 결과가 ‘-시-’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Ⅲ.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21)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의 정확도를 판정하는 등의 오류에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님을 거듭 밝힌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목표 

사회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즉 L2(Second Language)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방법 가운데 목표어 화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자의 습득 및 사용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모국어 화자의 언어 양상과 비교한 연구들로는 Bardovi-Harlig 

& Hartford(1993), J.César Félix-Brasdefer(2004), 윤은미(2004), 이정화

(2008), 채영주(2010), 안희돈 외(2009), 엄진숙(2014), 이금양(2017) 등 여러 논

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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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어말어미(EP)22) ‘-시-’와 ‘-으시-’를 

검색 조건으로 하여 구어 자료에 한해 형태 주석 검색 결과 총 484개 표본

(텍스트)이 검색되었으며 그중에서 1,046건의 문장, 총 5,386어절(15,973
자, 공백 제외)23)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은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 자료는 모두 

구어 대화를 전사한 자료이며 화장품 구매 대화,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

화, 광고에 대한 대화, 언어에 대한 대화, 세계화에 대한 토론, 언어생활에 

대한 토론(1, 2),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1, 2)으로 총 9개의 표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 총 45,107어절을 분석하였다. 각 구어 자료의 

대화자는 학생과 매장 직원, 한의사와 회사원(환자), 강사, 대학생, 대학원

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된 문장을 

높임 유형, 결합 품사, 높임의 확대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여 횟수와 백분율로 제시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높임의 확대는 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거

나 높임의 인물 주체를 문장 안에서 복구할 수 없거나, 복구하더라도 어색하여 높

임의 과잉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한해24) 그 대상으로 포함해 분석하였다.

22) 구어 말뭉치 활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서상규 외(2013)를 참고하면 된다. 

말뭉치를 주석 표기한 방식의 한 예를 보면 ‘하시는’의 경우 ‘하/VV+시/EP+는

/ETM’으로 분석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어 약자는 순서대로 ‘동사 어간’, ‘선어말어

미’, ‘관형형 전성어미’를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어말어미 ‘시/EP’를 검색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의 형태 주석을 검색하여 추출된 문장

의 어절 수인 데 비해 모국어 화자 말뭉치의 경우는 구어 대화 자료를 전사한 전체 

어절 수이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하는 원시 자

료를 받아 추가 검토하였음을 밝힌다(파일명: 2015-2018_원시&형태&오류 주석 

말뭉치_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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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구어 담화에서 ‘-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음의 <표 1>은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한 ‘-
시-’의 높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한국어 학습자가 ‘-시-’를 결합하는 어휘는 주로 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90.3%, 형용사 7.2%, 서술격 조사 2.6%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높임 유형에서는 직접높임이 95.8%로 나타났으나 간접 높임은 

매우 낮은 비율인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접높임 유형

에서 동사 결합이 9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간접높임의 경우 형용

사 결합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1 >

             높임 유형
 결합 품사

직접높임 간접높임 총합

동사
93.6%
(663회)

12.9%
(4회)

90.3%
(667회)

형용사
4.7%
(33회)

64.5%
(20회)

7.2%
(53회)25)

서술격 조사26) 1.7%
(12회)

22.6%
(7회)

2.6%
(19회)

총합
95.8%
(708회)

4.2%
(31회)

100%
(739회)

24) 높임의 확대 양상 분석은 연구자의 일차적 분석 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높임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설문조사에 관한 추가 설명은 

후술하였다. 

25)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형용사 ‘안녕하다’가 총 307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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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할 때 의

미적으로 동사 어휘의 동작이나 행위의 의미적 특성에 ‘-시-’를 많이 결합

해 대상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높임의 문장 구조로 적절히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2.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2 >

            높임 유형
 결합 품사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직접높임
99.4%
(663회)

62.3%
(33회)

63.2%
(12회)

간접높임
0.6%
(4회)

37.7%
(20회)

36.8%
(7회)

총합
100%

(667회)
100%
(53회)

100%
(19회)

또한 ‘-시-’를 결합한 동사의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높임 유형을 분

석한 <표 2>의 결과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는 직접높임의 문장 구조에서 ‘-
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동사는 

직접높임이 99.4%, 간접높임이 0.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나타났는데 모두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의 형태였다. 이는 ‘안냐세요’나 ‘안

녀하세요’와 같은 형태 오류의 경우도 포함된 횟수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표본 수가 484개임을 고려해 볼 때 각 표본마다 평균 1회 이상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주체를 높이는 데에 있어 문법 형태소를 활용하는 한편 

‘-시-’가 결합된 인사말 관용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시-’ 사용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비율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인사말 관용구 표현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시-’가 결합된 형용사의 총 출현 빈도는 53회가 된다. 

26) 서술격 조사는 명사에 결합한 ‘이다’ 형태이다. 지정사로 함께 분류되는 부정의 ‘아

니다’의 경우에는 형용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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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2.3%가 직접높임, 37.7%가 간접높임으로 나타났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 직접높임이 63.2%, 간접높임이 36.8%로 분석되었다. 동사와 형용사

의 경우 모두 직접높임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간접높임 

문장 구조에서 주로 ‘-고 싶으시다’나 ‘-지 않으시다’와 같은 보조 형용사

에 ‘-시-’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임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어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행하는 본용언의 동사적 의미에 ‘-시-’를 결합해 높인 것이나 다름없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시-’를 결합

하여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말해 준다.    
또 한국어 학습자는 다음 예문과 같이 간접높임 구조에서 ‘-시-’를 여러 

품사에 결합하여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5) 가. 가까이서 포았더니 한식집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돌아갔는데 키가  

     작으신 할머니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인터뷰, 4963, 스웨덴어27))

나. 그래서 아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완심(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자소년을 지르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영활 보시기 바랍니다.(발

표, 4961, 싱할라어-스리랑카인)

다. 선생이 끝나고 아 지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에서 뭔가 뭐였지 

열심히 그 중공업을 중심으로 XX 그거 독분에 좀 계발한 거 같긴 

해요. 어.(발표, 8258, 일본어)

라. 칠십 세이세요. 우리 어머니 음 육시 육십 슬이세요. 아 그래서 어 

우리 보모니 대 대에 어 계세요.(인터뷰, 8326, 영어-캐나다인)

마.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인터뷰, 13890, 중국어)

바. 스트레스가 어 안 쉽게 어 생기시기 바랍니다.(발표, 10177, 타이어)

27) 이는 구어 담화 유형과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 표본 번호 및 모국어 정보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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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의 ‘키’, (5나)의 ‘관심’, (5다)와 (5라)의 ‘나이’, (5마)의 ‘전공’, (5
바)의 ‘스트레스’는 각각 주체와 관련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간

접높임은 주체의 신체, 소유물, 생각 등 관련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인데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높임의 과잉 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간접높임의 사용 중에 약 9.7%
에 해당된다. 

(6) 가. 어 뜨꺼운 온탕에 들어갈 때 어머님이 시원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1인 발화/내러티브, 11537, 베트남어)

나. 처 번재 짐문은 한 달에 생화비는 얼마 정도 되시냐고 어으 물어봤

는데 어 음 거에 어으 대부분 학샌들이 어 음 한 다 생활비가 이심망 

원에서 사십만 원까지 정도가 되는 대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어으 

나타났습니다. <…> 어으 또한 자주 모임에 참가하는 응답자한테 어

으 회비는 얼마 정도 되시냐고 물어봤는데 거에 다 어 이삼만 원 정도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표, 4989, 중국어)

위의 (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에 등장하는 3인칭 주체(어머님)와 

객체(응답자, 대학생)를 높이고 있다. (6나)의 경우 간접인용문의 문장 구

조를 띠고 있기는 하나 객체를 높이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시-’가 대화

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기존에 주체존재 선어말어미가 일반적으로 문장 주어를 높이는 데 사용된

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언어 화자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인용문이나 

사동문과 같은 경우 주어뿐만 아니라 부사어나 관형어 등의 다른 문장성분

을 높이는 경우에도 ‘-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28) 이는 ‘-시-’ 형태

28) 이는 ‘-시-’가 객체높임의 문법 요소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주어뿐

만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과 관련지어 ‘-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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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임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문법 단위임을 말해 준다. (6가)의 

경우 ‘물이 시원하다고’, (6나) ‘생활비는 얼마 정도 되냐고’와 ‘회비는 얼

마 정도 되냐고’ 정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이 문장들은 대주어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청자를 높이는 기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높임의 사용은 화자의 개인 화법의 특성과 관련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높임의 과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해29)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 

< 표 3. 한국어 교사의 ‘–시-’ 높임 과잉 여부 설문 조사 결과 >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4 4 9 108 4 108 4 7 4 9 4 4 9 8 4 1 4 4 4 9 8 7 8 3 4 4 3 4

부자연스럽고
과하다 6 6 1 0 2 6 0 2 6 3 6 1 6 6 1 2 6 9 6 6 6 1 2 3 2 7 6 6 7 6

*단위: 명

이 조사는 간접높임 중에서 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한 실제 대화(모국어 화자의 실제 발화 27문장

과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발화 3문장)를 보고 높임의 과잉 여부를 판단하

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최소 6년에서 최대 16년 여성 8명, 남성 

이다. 예를 들어 ‘나는 손님에게 옷을 입어 보시게 했다.’와 같은 사동문에서 ‘-시-’

는 ‘입다’는 행위의 주체인 부사어 ‘손님’을 높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

고 선어말어미 ‘-시-’가 객체높임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다만, 주체높임이 주어를 강조해 왔던 것에 비추어 다른 문장성분의 

예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29) 설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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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한국어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중에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앞의 (6가), (6나)의 3문장(문항 번호 28, 29, 30)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높임이 부자연스럽고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한

국어 학습자가 ‘-시-’ 사용에서 높임의 과잉 사용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한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문장 자체보다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라는 

이야기의 장면에서 정확한 뜻이 파악된다.30) 화자는 이야기 장면에서 청

자와 제삼자 중에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상정해 ‘-시-’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띤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는 모든 인칭에서 ‘-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높임 대상의 인칭 유형에 따라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 표 4. 한국어 학습자의 ‘–시-’ 높임 인칭별 양상 >

                      *인칭별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계산한 비율임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는 구어 담화 상황에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청자(2인칭)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

30)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1986, p.367.

          구분
  높임 인칭

‘-시-’ 사용 의미적 오류*

1인칭
1.9%
(14회)

100%
(14회)

2인칭
49.7%
(367회)

1.4%
(5회)

3인칭
45.5%
(336회)

4.2%
(14회)

명확하지 않은 경우
2.9%
(22회) 알 수 없음

총합
100%

(739회)
4.5%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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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9.7%였다. 3인칭 높임은 45.5%로 나타났

다.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가)와 (7나)는 청자에게 이

야기를 하면서 제삼자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7다)는 청자를 높이고 있

는 상황이다.   

(7) 가.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에 한국어 책 사 권 배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수업 들어간데 수업 듣기 시작했어요.(발표,  

         11615, 베트남어) 

나. 저는 집에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요리

를 근데 할머니를 하는 맛을 배워서 그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해요.(인터뷰, 8264, 일본어) 

다. 단계 움직임에 따라 자주 쓰는 표지로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

으로 그 석사 논문 쓰실 때 이것도 활용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발표, 

13892, 중국어) 

또 1인칭을 높인 경우는 14회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의미적으로 적절

치 않은 예였다. 이를 포함해 ‘-시-’를 사용했을 때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약 4.5%(33회)로 나타났으며 오류 횟수를 전체로 봤

을 때 1인칭 높임 대상일 경우 42.4%, 2인칭 15.2%, 3인칭 42.4%로 각

각 나타났다. 다음은 높임 대상과 ‘-시-’를 잘못 연결해 사용한 예들이다. 

(8) 1인칭 높임 오류

가. 교수님도 준경하시는 분인데 근데 수업할 때 항상 저한테 그때는 그 

중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대화, 13861, 중국어) 

나. 쫌 아 하 한국에 왔은 때 한꾹말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짤하시면 제가 통역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홍역해 줘요.(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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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11543, 베트남어)  

(9) 2인칭 높임 오류

그러면 아 내일 아 창문 옆에서 몇 찌?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삼십 

분에 만나십 만나자.(대화, 8745, 몽골어)  

(10) 3인칭 높임 오류

가. 친구들이 첨말 어렵다고 오. 해 주셨어요. 해 줬어요.(인터뷰, 5095, 

일본어)

나. 그 여자 주인공은 또 어 자기 어머니하고 어 부모님을 이호 이혼하고 

또 어 자기의 이혼한 후에 다른 가정의 오빠를 싸랑해 가지고 사 사고

도 나고 기억끼도 안 나고 그냥 뭐 결국엔 어 또 병에 걸리고 또 또 

둘어 돌아가시는31) 그런 드라마였어요.(발표, 8297, 중국어)

이 같은 4.5%의 사용을 제외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시-’는 

95% 이상이 의미적으로 적절한 높임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2)

< 표 5. 한국어 학습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1 >

31) 이 경우 동사 어휘 ‘돌아가시다’를 단순히 ‘죽다’의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어휘로 

잘못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2) 박성일(2012:153)에서는 ‘-시-’ 사용 오류를 문장 인칭별로 분석한 결과 1인칭 

20%, 2인칭 13.3%, 3인칭 66.7%의 결과를 제시했으며, 엄진숙(2014:43)에서는 

인칭별 오류가 1인칭 50%, 2인칭 50%로 나타났으나 3인칭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전체 ‘-시-’ 사용의 4.8%가 문장 주체에 높임 자질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시-’를 사용한 의미적 오류로 나타났다고 분석된 바 있다. 

결합 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총합

‘-세요’ 포함
54.4%
(402회)

35.6%
(263회)

10.0%
(74회)

100%
(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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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보다 종결어미에 ‘-시-’를 더 많

이 결합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난이도 

및 구어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말어미는 문장 구조가 단

문이냐 복합문이냐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분류된다. 즉, 문장 구조의 복잡성 정도가 어말어미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데 이는 곧 어말어미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의 사용 빈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어 맥락에서는 완결된 문장을 발화하기보다 단순한 

구조의 문장을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문이 많이 생성되며 자연

스럽게 종결어미에 ‘-시-’를 결합해 높임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 표 6. 한국어 학습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2 >

그런데 ‘-시-’를 사용한 문장을 어말어미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

면 ‘-시-’가 사용된 종결어미 전체 중에 154회는 ‘-세요’ 형태로 나타났

다. 종결어미 전체의 38.3%에 해당된다. 즉, 종결어미에 ‘-시-’를 가장 많

이 결합하였으나 활용 양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시-’를 명시적으로 결합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낮다. ‘-
세요’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결어미의 비율이 종결어미보다 더 

높았으나 두 가지 어미의 사용 비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합 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총합

‘-세요’ 제외
42.4%
(248회)

45.0%
(263회)

12.6%
(74회)

100%
(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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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집에서 생활용품들이 하나하나 시어머님한테 물어봤고요. 시어머님  

께서 가르쳐 주시면 스스로 외웠어요.(발표, 11615, 베트남어)

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엄 지금 엄 장사를 하세요.(인터뷰, 8218, 베트남어)

또한 주체높임에는 주격조사 ‘께서’도 보조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데33) ‘-시-’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경우에 ‘께서’를 사용한 경우는 3회 

나타났다. 이때 서술어의 경우 모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가. 그래서 음 아내운 XX는 하는 것을 반대 음 해 반대하셨 했다고 해셨  

어요.(인터뷰, 8943, 중국어)

나. 음 들어 들어 셔서 주세요.(발표, 17204, 중국어)

위와 같은 이중 높임의 경우는 2회 출현했는데 이 경우 모두 자기수정 

발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높임의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중 높임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인다.

2.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

앞 장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간략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시-’ 높임 유형의 경우 모국어 화자 역시 앞서 분석한 한

국어 학습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3) 이관규, (개정판) 학교문법로, 월인, 1999,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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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1 >

            높임 유형
  결합 품사

직접높임 간접높임 총합

동사
93.2%
(274회)

41.5%
(32회)

82.5%
(306회)

형용사
6.1%
(18회)

48.1%
(37회)

14.8%
(55회)

서술격 조사
0.7%
(2회)

10.4%
(8회)

2.7%
(10회)

총합
79.2%
(294회)

20.8%
(77회)

100%
(371회)

동사 결합이 82.5%로 가장 높으며 형용사 14.8%, 서술격 조사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높임 유형에서는 형용사 비율이 48.1%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동사 41.5%, 서술격 조사 10.4%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는 직접높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모국어 화자는 ‘-시-’ 사용의 약 82.5%가 동사에 결합해 주체의 동작이

나 행위 등을 높이는 양상을 나타냈고 또 직접높임 중에서 93.2%가 동사

에 ‘-시-’를 결합해 주체의 행위나 동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간접높임의 경우에는 의미적 특성이 동사나 형용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체와 관련 있는 대상의 동작 및 행위는 물론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어휘 모두 ‘-시-’를 결합하여 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
음은 동사 결합 유형의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예로 (13나)는 ‘피부(또는 

얼굴)가 번들거리다’를 의미한다. 

(13) 가.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화

P2: 평소에 이만큼 먹는 게,

P1: 예. 평소에 한 이천 정도 먹는다고 가정할 때, 한 오백에서 칠백 정도 

먹자, 하는 거구요, 일 단계는 천이백 칼로리. 이게 좀~ 인제 XX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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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칼로리 정도 그러니깐요, 한 내가 칠백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은, 한 요정도, 먹는. 천 칼로리 정도 먹겠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고요.

나. 화장품 구매 대화

P2: 티존 부위로 자주 번들거리세요?

P1: 예.

다음은 ‘-시-’를 결합한 각 품사의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높임 유형

을 분석한 결과이다. 동사는 직접높임이 89.5%, 간접높임이 10.5%로 나

타났다. 이와 상반되게 형용사의 경우 간접높임이 67.3%, 직접높임이 

32.7%로 나타났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 직접높임이 20.0%, 간접높임이 

80.0%로 분석되었다. 

< 표 8.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유형 양상 2 >

            높임 유형
 결합 품사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직접높임
89.5%
(274회)

32.7%
(18회)

20.0%
(2회)

간접높임
10.5%
(32회)

67.3%
(37회)

80.0%
(8회)

총합
100%

(306회)
100%
(55회)

100%
(10회)

이는 결국 모국어 화자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실제 사용을 

양적 분석을 통해 분석했을 때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을 실현함에 있어 동사

와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이 그 결합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다음은 간접높임이 사용된 예문이다.  



24 韓民族語文學 第84輯

(14) 세계화에 대한 토론

P3: 근까 어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일테면 *** 형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 엑 엑센트가 강하시잖아요,

P2: 나도 경북 엑센트 강한데, 

    <…>

P3: 저도 그 그 형이 얘기해 줘서 산 것도 몇 개 있고,

P1: 어, 형보다 한 살 더 많으신가?

P3: 예,

    <…>

P1: 근데, 어찌 되었건, 전도가 굉장히 거의 최고의 목표 아닌가요?

P4: 기독교세요? 

P1: 아 예. 

또한 모국어 화자의 ‘-시-’의 간접높임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전체 

사용 횟수에 대비해 높임의 확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간접높

임 77회 중 ‘-시-’ 높임의 확대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약 18.2%(14회)
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국어 화자의 발화 27문
장(문항 번호 1에서 27까지) 중 14문장에 대해 한국어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높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고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다음 

문장의 높임 표현에 대해 9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15) 화장품 구매 대화

P2: 각질 자체가 원할히 제거되지 못하시면 손님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시-’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경우 주격 조사에 ‘께서’를 사용

한 경우는 단 2회 나타났는데 두 경우 모두 서술어에도 주체높임 선어말어

미를 함께 사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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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광고에 대한 대화

P4: 근까 우리의 분석을 이르케 달아 주구?

P5: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P4: 음, 카라나 드라마 쪽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나.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

P1: 강사 현지 메이컵 아티스트 일을 하고 있는 강사님께서 뭐~ 직접 지도

하신다 막 그러면은, 똑같이 분장의 일을 배우는 거구 어른들이 생각

하는 인제~ 딴따라의 뒤처리를 해 주는 천한 일임에도, 외래어 쓰면 

왠지 막 더 배운 것 같구. 그런 그런 것 땜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애 

외래어는.

P2: 더 전문적이구.  

또 다음과 같은 이중 높임의 사용이 10회 나타났는데 이는 의존명사나 

보조적 연결어미 표현에서 나타나는 등 본용언과 보조용언 양쪽에서 ‘-시
-’를 사용한 경우이다. 종류로는 ‘- 적 있다/없다’, ‘- 것 같다’, ‘- 수 있

다’, ‘-지 말다’, ‘-지 않다’, ‘-려고 하다’가 사용되었다.

(17) 가. 화장품 구매 대화

P2: 전체적으로 이케, 전에 과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사용하셔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신 적 있으세요?

P1: 그거는 없어요. 

나. 언어와 사회에 대한 토론

P1: 누나가 다음에 한번 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P2: 오늘은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사회를 많이 본 베테랑인 니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국어 화자는 ‘-시-’를 여러 어말어미에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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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연결어미와의 결합이 

39.9%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종결어미와 전성어미와의 결합 비율은 각 

30.1%, 30.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9. 모국어 화자의 ‘-시-’ 결합 어미 양상 >

결합 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총합

모국어 화자
30.1%
(112회)

39.9%
(148회)

30.0%
(111회)

100%
(371회)

높임 대상에 따라 ‘-시-’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0. 모국어 화자의 ‘–시-’ 높임 인칭별 양상 >

모국어 화자의 경우 1인칭 화자 스스로를 높이는 의미적 오류는 나타나

지 않았으며34) 2인칭은 86.3%, 3인칭은 13.7%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국

어 화자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데에 ‘-시-’를 사

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인칭의 높임 맥락은 대화

에 등장하는 제삼자를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하는 경우로 13.7%에 불

34) 신지영(2019:4)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이 만든 물건이세요.’와 같은 발화는 ‘물건을 

존대하는 것을 넘어 화자 자신을 존대하는 문법적인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구 분
 높임 인칭

‘-시-’ 사용

1인칭 0%(0회)

2인칭
86.3%
(320회)

3인칭
13.7%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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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다. 

3. ‘-시-’ 사용 양상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

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학습

자와 모국어 화자는 모두 ‘-시-’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보다 동사에 더 

많이 결합해 높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 표 11. ‘-시-’ 결합 품사 양상 비교 >

          결합 품사
  구 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총합

한국어 학습자
90.3%
(667회)

7.2%
(53회)

1.8%
(19회)

100%
(739회)

모국어 화자
82.5%
(306회)

14.8%
(55회)

2.7%
(10회)

100%
(371회)

‘-시-’의 총 사용 빈도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90.3%, 모국어 화

자의 경우에는 82.5%가 동사에 결합한 높임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

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사용 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국어 화자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

학생의 경우 전체 용언 사용 빈도 가운데 동사 58.76%, 형용사 23.35%,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사 60.80%, 형용사 22.18%로 나타났다.35) 즉, 화자

가 사용하는 동사의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높임 선어말어미를 동사에 결합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시-’를 동사에 80% 이상 결합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35) 장경희 외, 구어 능력 발달 연구, 역락, 2014, p.71,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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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 주체의 행위나 동작 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양상은 언어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먼저 선택하고 난 뒤 대상에 맞게 높임 실현 여부를 

결정해 언어적으로 조합하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

지로 행위나 동작 등을 가리키는 의미적 특성의 동사 어휘를 많이 선택해 

높임 대상을 높이는 데에 ‘-시-’를 결합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며 이는 곧 

직접높임의 비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표 12. ‘-시-’ 높임 유형 양상 비교 >

          높임 유형
  구 분

직접높임 간접높임

한국어 학습자
95.8%
(708회)

4.2%
(31회)

모국어 화자
79.2%
(294회)

20.8%
(77회)

위의 <표 12>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높임이 4.2%에 불과하고 모

국어 화자는 20.8%로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시-’의 직접높임 

유형은 각 95.8%와 79.2%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사 사용 비

율이 높은 것과 관계가 깊다. 한국어 학습자가 ‘-시-’를 결합한 품사 가운

데 동사는 90.3%이며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82.5%로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시-’를 결합한 각 품사별 사용 횟수를 전체로 보고 분석한 다음의 결

과에서도 품사와 높임 유형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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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시-’ 결합 품사별 높임 유형 양상 비교 >

                 구 분
품사별 높임 유형

한국어 학습자 모국어 화자

동사
직접높임 99.4% 89.5%
간접높임 0.6% 10.5%

형용사
직접높임 62.3% 32.7%36) (27.5%)*
간접높임 37.7% 67.3% (72.5%)*

서술격 조사
직접높임 63.2% 20.0%
간접높임 36.8% 80.0%

*( )의 비율은 인사말 표현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동사가 직접높임 

유형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형용사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

와 모국어 화자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인사말 표현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간접높임을 실현한 것은 한국어 학

습자가 37.7%, 모국어 화자는 72.5%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자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시-’를 직접 높임 유형으로 많이 실현하며, 형용사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동사의 의미를 보조

하는 것에 그치는 사용으로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모국어 화자

의 경우에는 동사는 물론 다양한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간접적으로 높

임을 실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6) 모국어 화자의 말뭉치에서 인사말 표현(‘안녕하세요’ 등)의 출현 횟수는 4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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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시-’ 결합 어미 양상 비교 >

          결합 어미
  구 분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총합

한국어 학습자
54.4%
(402회)

35.6%
(263회)

10.0%
(74회)

100%
(739회)

모국어 화자
30.1%
(112회)

39.9%
(148회)

30.0%
(111회)

100%
(371회)

그리고 위의 <표 14>에서 보듯이 모국어 화자는 결합 어미 유형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시-’를 골고루 사용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종결어미가 54.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결어미 35.6%, 전성어미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종결어미에 ‘-시-’가 결합된 전체 가운데 38.3%(154회)가 ‘-세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종결어미는 42.4%가 되어 연결어미 사용 

비율 45.0%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 표 15. ‘-시-’ 결합 어미 양상 비교 - ‘-세요’ 형태 제외 분석 >

          결합 어미
  구 분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총합

한국어 학습자
42.4%
(248회)

45.0%
(263회)

12.6%
(74회)

100%
(585회)

모국어 화자
17.5%
(55회)

47.1%
(148회)

35.4%
(111회)

100%
(314회)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에서 ‘-세요’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선어말어미 ‘-시-’를 서술어의 어간에 다양하게 활용해 높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세요’에 결합한 용언 중에는 

‘- 주세요’가 62회, ‘- 보세요’가 18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요’ 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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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어휘 유형 두개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덩어리 표현(chunk)을 많

이 사용하며 ‘-시-’를 활발히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의 ‘-세요’ 제시에 대해 살펴보면 <서강 한

국어>의 경우 ‘-시-’의 형태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

요체 종결어미 유형으로 제한하여 표현 위주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1A 
3과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으세요’를 ‘a polite request or command’
의 기능으로 먼저 제시하고 1B 3과에서 ‘sentence ending in the 
honorific form – present’ 기능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과거형 ‘-으
셨어요’를 ‘sentence ending in the honorific form – past’로 제시하

고 있다. <서강 한국어>와 <한국어> 초급 Ⅰ에서는 높임의 기능을 지닌 

‘-시-’ 형태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세요’ 
유형의 고빈도 사용 양상은 이러한 교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는 종결어미 사용 빈도 전체의 49.1%(57회)가 

‘-세요’ 형태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37) 
마찬가지로 이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종결어미의 비율은 매우 낮아져 

17.5%로 나타났고 연결어미 47.1%, 전성어미 35.4%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세요’의 결합 용언이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간접높임에서 결합 품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형용

사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술격 조사 22.6%, 동사 12.9%의 순

이었고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48.1%로 가장 높게 

37) 해요체에 ‘-시-’가 결합한 ‘-세요’가 이처럼 종결어미 사용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양상은 여러 학자들이 하세요체를 독립적인 화계로 설정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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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동사가 41.5%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서술격 조

사는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표 16. 간접높임 ‘-시-’ 결합 품사 양상 비교 >

          결합 품사
  구 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총합

한국어 학습자
12.9%
(4회)

64.5%
(20회)

22.6%
(7회)

100%
(31회)

모국어 화자
41.5%
(32회)

48.1%
(37회)

10.4%
(8회)

100%
(77회)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높임 유형의 형용사 사용 횟수 20회는 그 

가운데 ‘있다’가 17회 나타났다. ‘사람’, ‘질문’, ‘시간’, ‘나이’, ‘관심’과 의

존명사 표현 ‘- 적이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 표현 ‘-고 있다’가 사용되어 

85%가 동일한 형용사에 ‘-시-’가 결합된 ‘있으시다’를 사용한 것이다. 그
에 반해 모국어 화자가 사용한 형용사를 보면 ‘맞다’, ‘하얗다’, ‘건조하다’, 
‘예쁘다’, ‘있다’, ‘없다’, ‘편안하다’, ‘어떻다’, ‘저조하다’, ‘많다’ 등 다양

한 어휘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비율로 비교했을 때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간

접높임에서 형용사 사용 비율이 높으나 실제로 그 어휘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정보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는 간접높임 유형 중에서 ‘-시-’ 높임의 확대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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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시-’ 높임의 확대 양상 비교 >

          높임 유형
  구 분

일반 간접높임 높임의 확대

한국어 학습자
90.3%
(28회)

9.7%
(3회)

모국어 화자
77.9%
(60회)

22.1%
(17회)

위의 결과를 보면 모국어 화자는 간접높임 유형 가운데 22.1%가 ‘-시-’ 
높임의 확대 양상을 나타냈고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비해 낮은 9.7%로 나

타났다. 한국어 학습자는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미적으로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시-’를 과잉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이에 

비해 모국어 화자는 ‘-시-’를 확대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 표 18. ‘–시-’ 높임 인칭별 양상 비교 >

             구 분
 높임 대상

한국어 학습자 모국어 화자

1인칭
1.9%
(14회) 0%(0회)

2인칭
49.7%
(367회)

86.3%
(320회)

3인칭
45.5%
(336회)

13.7%
(51회)

명확하지 않은 경우
2.9%
(22회) 0%(0회)

총합
100%

(739회)
100%

(371회)

그리고 ‘-시-’를 청자를 높이는 데에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한국어 학습

자와 모국어 화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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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모국어 화자보다 ‘-시-’ 형태를 구어 담화 상황에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를 높이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 한국어 교재의 ‘-시-’ 제시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1B 9과에서 ‘A/V-(으)시-’가 명시

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에 앞선 내용에서 ‘N(이)세요’가 제시되는데, 
‘-시-’보다 ‘-세요’ 종결어미 유형이 먼저 제시되는 셈이다. 그리고 ‘-시-’
의 기능에 대해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높게 인

식될 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예문에서 높임 대

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상은 3인칭 주체(아버지, 선생님, 할머니, 사장님 

등)로 한정되어 있다. <서울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한국어 교재에

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
세 한국어>에서도 ‘가족’ 주제로 1A 3과에서 ‘-시-’를 제시하고 있다. ‘부
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문장으로 어휘적 높임 ‘계시다’를 먼저 제

시하고 ‘-으시/시-’의 용법과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의 경우 ‘It 
is used to express respect for the subject (of the sentence).’로 

문장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

재에서는 ‘-시-’를 주로 문장 주어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고려하여 높임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 범주로 설명하면서 예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대화 상황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자(2인칭)를 높이는 데에 ‘-시-’ 형태

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화자가 공손성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문법적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모국어 화자는 ‘-시-’를 사용해 대화 당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

삼자보다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시-’를 청자 높임의 

의도로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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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나

타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를 사용해 청자를 높이면서도 

반말체를 사용한 점으로, 이 같은 양상은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8) 가.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 대화

P1: 오신 날이 혈압이 높으시네.

P2: 예. 

나. 광고에 대한 대화

P4: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네요, 어 어 대단하시네. 

P1: 아니에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반말 종결어미와 ‘-시-’를 함께 사용한 맥락과 관련해 화자의 높임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며 심지어 비공손의 의도까지 느껴진다는 응답이 있

었다.38) 이것은 높임어미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꼭 공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39)을 보여 준다.

38)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는 청자가 곧 주체일 경우 청자를 높이는 상황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자 요인에 따라 상대높임은 높임 자질을 지닌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와 호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해체 종결어미와 결합

하여 사용되는 양상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임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높임 자질 일치에 관한 것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이 같은 사용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의 

언어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39) 허상희,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201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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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을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

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의 ‘-시-’ 사용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첫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시-’를 동사에 결합해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한 경

우 직접높임 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시-’를 직접높임 유형

으로 실현시키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

와 달리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높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접높임 유형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게 

동사보다 형용사에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모국어 화자보다 그 형용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선행하는 동

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보조 형용사에 주로 ‘-시-’를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어말어미 분석에서 ‘-

세요’ 형태를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국어 화자와 달리 종결어미의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요’ 형태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는 

연결어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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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와 달리 ‘-시-’를 통한 높임의 확

대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한국어 학습자는 ‘-시-’를 사용해 직접 대면하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데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국어 화자의 2
인칭 높임에 비하면 그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한국어 학습자는 2인칭과 

3인칭을 높이는 데에 ‘-시-’를 사용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위의 분석 결과가 ‘-시-’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와 관

련하여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동일한 형태의 ‘-세요’ 종결

어미보다 다양한 어말어미와 다양한 품사에 결합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분석 결과와 유사하

게 한국어 교재에서 ‘-세요’ 종결어미보다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에 결합한 

‘-시-’의 노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가 초급 문법 항목이니

만큼 결합하는 용언의 난이도에 따라 그 용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한국어 학습자가 ‘-시-’ 형태를 용언에 결합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끔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세요’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본래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의 결합을 통해 간접높임을 실현할 때 제한적으로 ‘있으시

다’ 어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와 같이 다양한 형용사 및 동사

와의 결합을 통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높임의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는 그 양상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높임 대상을 문장 안에서 복구할 수 없거나 과잉 높임의 

양상을 띠는 사용의 예를 초급에서부터 강조해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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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숙달도 고급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잉 높임의 양상도 한국

어 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 모국어 화자의 

‘-시-’ 사용 양상을 노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초급에서 다루

는 높임말과 호칭어 등이 아니라, 서비스직업군의 언어 사용에서 흔히 들

을 수 있는 ‘-시-’를 통한 높임 양상이나 화자가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를 사용하는 등의 언어문화와 관련하여 상황별로 제시하

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어 담화에서 청자를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하는 맥락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대국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청자 높임의 

기능을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 사용 양상은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언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와 같은 높임 문법 범주를 통한 공손성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생활

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관찰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가 많

은 점에서 부족하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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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the Honorific Suffix ‘-Si-’ by 

Learners of Korean

Eom, Jin-suk 

 

The use of the Korean honorific suffix ‘-si-’ can be explained as a 
grammatical form of expressing politeness toward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learners of 
Korean use the honorific suffix ‘-si-’ in spoken language. This study 
presented six finding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poken corpus by 
learners of Korean opposed to Korean native speakers. First, ‘-si-’ was 
used in verbs to express politeness more than in adjectives and a 
predicative particle(‘-ida’). Secondly, ‘-si-’ was used in a direct honorific 
sentence the most and ‘-si-’ appeared in all word categories. However, 
this was different from the use of ‘-si-’ in the indirect honorific 
sentences with adjectives and a predicative particle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speakers. Furthermore, the learners of Korean used a very high 
percentsge of ‘-si-’ with adjectives in the indirect honorific sentences 
however the kind of vocabulary was very limited. Learners of Korean 
also used ‘-si-’ in a final-ending at a high rate due to the high rate of 
using ‘-seyo’ as a final-ending, but with few word types. As a result of 
analysis, excluding ‘-seyo’, ‘-si-’ was used the most in a connective 
ending in both groups. In addition, learners of Korean rarely spoke ‘-si-’ 
for extension use compared to Korean native speakers. Lastly, ‘-si-’ was 
more commonly used to address a listener directly as opposed to a third 
party in both groups. The percentage was relatively low in the cases of 
learners of Korean than in the Korean native speakers. Through this 
results, this study showed a necessity to present ‘-si-’ in various endings 
as well as to express politeness to a second person in Korea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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